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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人文學(Digital Humanities)이란?

▪ 디지털 環境에서 工夫하는 人文學

▪ 情報技術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人文學

硏究와 敎育

▪ 人文學 知識을 데이터로 記述하고, 그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解釋을 얻는 學問

디지털 人文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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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儒敎文化 아카이브(Archive)

▪ “大韓民國 全體가 儒敎文化 아카이브 아닌가?” 

▪ 이 넓은 세계에서 어느 一部分을 選擇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곳이든 그 세계의 現場에 직접 다가가서 그

義味를 發見하게 하는 것이 儒敎文化 디지털 아카이브의 具現 方向.

1. 내가 생각하는 儒敎文化 아카이브



❖우리가 아카이브(Archive)를 만드는 이유

▪ 우리가 博物館이나 아카이브(Archive)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잊혀진

歷史의 조각을 흥밋거리로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다.

▪ 歷史는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한 背景과

理由를 설명한다.

▪ 儒敎文化博物館이나 儒敎文化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사람들은 오늘의

韓國 社會와 개개인의 삶의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는 ‘儒敎的 傳統’의

本質과 變化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博物館의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이미 죽은 것의 剝製와 다름없다면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1. 내가 생각하는 儒敎文化 아카이브



❖ ‘孤立’과 ‘連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差異

▪ 한 편의 文書, 한 장의 寫眞, 한 채의 建物, 한 사람의 人物이 각각 孤立된

情報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過去 事實의 조각, 조각일 뿐이다.

▪ 하지만 그 조각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關係 속에서 만들어지고 存在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情報가 주어져서 그 箇箇의 事實들이 ‘이야기’로

엮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事會를 살아가는

이야기와도 類似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 그 이야기의 한 끝에서, 나의 現在의 關心事와 直結되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면 그 過去의 이야기는 現在의 이야기의 延長線上에서 새로운

義味와 生命을 얻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 

2. 이야기를 전하는 아카이브 콘텐츠



2. 이야기를 전하는 아카이브 콘텐츠

安東 義城金氏 鶴峯宗宅 古文書 (한글 書簡)과 關聯 知識 네트워크

http://dh.aks.ac.kr/~tutor/cgi-bin/ency/encyStory02.py?김성일


❖Digitalization of Archival Materials vs. Digital Archive

▪ 아카이브 資料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Archival Materials)

☞ 實物로 所藏하고 있는 資料를 온라인상에서도 閱覽할 수 있게 하는 것.

☞ ‘解釋되지 않은 源泉資料의 디지털 寫本’ 서비스

▪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 디지털 環境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傳達하는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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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Curation)의 아카이브

▪ 디지털 아카이브의 指向點:

☞ ‘遺物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큐레이션(Curation)의 아카이브’

▪ 觀覽者들이 博物館에서 접하는 것은 큐레이터(Curator)들이 遺物을

소재로 엮어낸 ‘이야기’이고, 遺物들은 그 ‘이야기’의 證據로서 기억되는

것.

▪ 모든 展示는 큐레이션(Curation)의 結果이고 그 큐레이션은 所藏遺物뿐

아니라, 그 유물의 歷史的, 文化的 脈絡을 理解하는 데 必要한 知識情報를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것.

※ ‘現代 人文學의 慣行에 대한 디지털 人文學界의 反省: “우리는 그동안

아카이브와 大學의 硏究室을 둘로 나누는 過誤를 저질러 왔다.” *

2. 이야기를 전하는 아카이브 콘텐츠

*The Digital Humanities Manifesto 2.0, http://manifesto.humanities.ucla.edu/2009/05/29/the-digital-humanities-manifesto-20/



❖百科事典的 아카이브 (Encyclopedic Archives, Encyves)

人文知識의 ‘源泉資料’이자 그 知識의 眞實性을 입증하는 ‘證據’인
‘實物資料’(記錄物, 遺物 등) 데이터가 廣大한 人文知識 네트워크(Network)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

3. 百科事典的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融合硏究의 現場

▪ 大學의 人文學 硏究者와 아카이브의 記錄管理者, 博物館의 큐레이터의

役割과 活動空間이 구분되었던 것은 그들의 일이 디지털이 아닌 物理的

아날로그 世界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있어 온 現狀.

▪ 디지털 環境이 그 모든 일의 活動舞臺이자 産出物의 流通空間이 된

世界에서는,

✓ 人文學硏究室에서는 人文知識을 탐구할 때, 그 知識의 근거가 되는 源泉資料를

아카이브에서 바로 參照.

✓ 아카이브 쪽에서는 實物資料 하나 하나에 대해 그것이 歷史的, 文化的,

事會的으로 어떠한 文脈 속에서 義味를 갖는 것인지, 人文學 知識과의 連繫를

통해 說明.

▪ 이것을 實現하는 融合硏究가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이고, 그러한

融合硏究의 現場이자 그 成果를 事會的으로 共有하는 體系의 中心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

3. 百科事典的 아카이브



❖韓國文化 엔사이브(Encyves of Korean Culture)

▪ 아카이브의 資料와 百科事典的 知識을 하나로 結合하는 것을 追求한

融合 콘텐츠.

▪ 韓國의 代表的인 記錄文化遺産과 관련 知識情報를 디지털 콘텐츠로

制作하여, 多樣한 수준의 韓國學 敎育에 활용.

3. 百科事典的 아카이브

http://dh.aks.ac.kr/~tutor/Gallery/aks/aksGallery.htm
http://dh.aks.ac.kr/~tutor/Gallery/aks/aksGallery.htm


❖데이터로 疏通하는 아카이브 콘텐츠

▪ 디지털 아카이브이면서 동시에 百科事典이기도 하는 ‘百科事典的 아카이브’

構想의 中心 哲學은 이것이 어느 한 硏究所나 博物館, 아카이브의 獨立的

著作物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機關의 協業, 그리고 그보다 더

開放된 世界에서 이루어질 利用者 參與로 계속 擴張된다고 하는 것.

▪ 儒敎文化 아카이브는 傳統時代의 오랜 期間 동안 그 情神世界를 共有했던

韓國, 中國, 日本, 베트남의 儒敎文化資源을 함께 收用함으로써, 相互間의

連繫性과 同質性, 特徵과 差別性을 探究할 수 있는 疏通의 通路로 發展할

것을 期待.

▪ 각 나라에서 各自의 努力으로 만드는 儒敎文化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데이터’로 疏通되는 裝置를 마련한다면, 하나의 槪念語, 한 사람의 人物

이름을 가지고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文化的 普遍性과 特殊性을

特別한 觀點에서 眺望하는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4. 데이터로 疏通하는 동아시아 儒敎文化



4. 데이터로 疏通하는 동아시아 儒敎文化

「岳陽樓記」와 關聯 知識 네트워크



❖빅 데이터(Big Data): 人間들의 多樣한 삶의 자취

▪ 人間들의 삶이 컴퓨터에 依存함으로써 얻게 된 尨大한 데이터,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라고 하는 것은 바로 ‘人間들의 多樣한 삶의 자취’.

▪ 예전에는 인간들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關係를 일일이 捕捉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에 依存함으로써 그 實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 그러나, 빅 데이터의 中心에 인간과 인간들의 삶이 있는 한, 그들의 삶과

엮여 있는 수만 갈래의 文化的 文脈을 度外視 한 解釋은 義味와 效用의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다.

5. 4次産業革命 時代의 儒敎文化 디지털 아카이브



❖빅 데이터(Big Data)와 儒敎文化 아카이브

▪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儒敎文化 아카이브가 옛 기록의 盲目的 集成에

머물지 않고, 機械的인 分析과 解釋이 가능한 文脈 데이터로 엮이게 되면,

이것은 現代의 빅데이터(Big Data)와 어울려 우리의 現在를 儒敎에 뿌리를 둔

전통시대의 延長線上에서 보다 깊이 있게 省察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데이터는 時間的 疏通뿐 아니라 空間的 疏通도 自由롭게 한다. 디지털

原語民(Digital Natives)으로 살아갈 우리의 次世代들은 동아시아 儒敎文化圈

全域의 過去와 現在를 디지털 세계에서 自由롭게 探索하며, 傳統的인

儒敎文化國이 共有할 새로운 未來文化의 可能性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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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2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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